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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광주FC의뜨거운마무리훈련 구슬땀
화기애애분위기속포지션경쟁 2020시즌목표도뚜렷

박진섭감독 마무리아닌시작,개개인디테일살릴것

챔피언광주FC의시즌마무리훈련열기가뜨

겁다.

2019시즌21승10무5패로우승을확정지은광

주는K리그1으로가는첫걸음으로마무리훈련

을택했다.

우승과승격의기쁨이채가시지않은시기.하

지만광주선수단이묵고있는목포국제축구센터

훈련장은정규리그가끝난초겨울임에도불구하

고내년시즌새로운무대에서뛸준비에한창이

다. 광주의 마무리 훈련은 1,2차로 나뉘어졌다.

지난12일15명의선수들이1차로소집됐으며주

전선수들은18일에모두합류한다.

가벼운러닝과함께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

시작된워밍업. 하지만본훈련이시작되자선수

들은달라진눈빛으로쌀쌀한날씨의훈련장을뜨

겁게달궜다. 그리고선수들은한목소리로내년

시즌에대한의지를보였다.

베테랑수비수정준연과김진환은 베테랑이라

고해서주전자리가정해진게아니다.휴식보다

는훈련을통해몸을끌어올릴것이라며 경쟁은

언제나치열한만큼내년시즌을일찍시작한다는

생각으로훈련에임하겠다고말했다.

프로데뷔에성공한신인손민우는 프로에들

어와부족함을많이느꼈다. 스스로단점을보완

하고,K리그1무대에걸맞는선수로성장해많은

경기출장과함께팀승리에일조하겠다고밝혔

다.

광주는시즌내내뜨거운포지션경쟁을펼쳐왔

다. 여름, 박정수, 이으뜸등베테랑선수들부터

이시영, 임민혁, 김정환, 엄원상등 97년생미만

의젊은선수들까지선의의경쟁을통해더끈끈

하고완벽한밸런스축구를구사하며우승까지이

루게됐다.

박진섭감독은 선발구성할때마다행복한고민

에빠질만큼좋은선수들이많다.그만큼선수들

끼리치열한경쟁을펼치면서팀이한층더성장

했다며 이번소집은마무리훈련이아닌다음시

즌을향한시작이다. 개개인의디테일을살려모

든선수가내년시즌K리그1에서통할수있는팀

을만들것이라고밝혔다. /오복기자boh@

광주FC선수단은목포국제축구센터훈련장에서내년시즌새로운무대에서뛸준비에한창이다.광주의마무리훈련은1,2차로나뉘어졌다.지난12일15명의선수들이1차로소집됐으며주전선수들은18일에모두합류한다. /광주FC제공


